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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, 사찰, 성당 등 종교기관과 
함께 만들어 갑니다. 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
나 기사거리가  있으면  이메일 (info@townnewsusa.
com) 또는 전화 (714-530 -1367) 로 알려주세요.  

종교

온라인 밀알의밤
남가주밀알선교단

남가주밀알선교단(단장 이종희 목사, 이하 선교

단)이‘장애인 장학 복지 기금 모금을 위한 밀알

의 밤’을‘감사함으로(Give Thanks)라는 주제로 

추수감사절인 26일(목) 저녁 8시(미국 서부시간)

부터 유튜브와 페이스북등 온라인 생중계로 진

행한다.

선교단 측은“올해 COVID-19 사태로 엄청난 

고통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어려움을 

극복하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. 그렇기에 하나

님께 감사드리며 기뻐할 수 있고 이러한 감사와 

찬양이 마땅한 줄로 믿는다.”라며“2020 온라인 

밀알의 밤 역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과 기

쁨의 찬양을 담아 그 어느 해보다 더 은혜롭고 감

동적인 컨텐츠로 공간의 제약을 초월하여 전 세

계 네티즌들과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나눠보려

고 한다.”라고 개최의 의의를 설명했다.

▶ 문의: (562) 229-0001

새 회장에 강신욱 장로
OC장로협의회

오렌지카운티(OC)장로협의회(회장 강신욱, 이

하 장로협)가 지난 14일 장로협 사무실(905 Euclid 

St. #108, Fullerton, CA 92832)이 위치한 풀러턴 

커넬대학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제7대 회장으로 

황치훈 현 사무총장을 선출했다. 임기는 내년 1월 

1일부터 1년이다. 

장로협은 아울러 이사장으로 김생수 장로를, 사

무총장으로 정재영 장로를 선임했다.

황 당선인은“코로나19 사태로 활동에 제약이 

많겠지만 유튜브, 줌 등 온라인 매체를 이용해 정

기적인 모임을 열 것이며 지역사회 봉사와 선교 

활동, 미자립교회 지원 활동도 꾸준히 벌일 것”

이라고 밝혔다. 

장로협은 지난 2014년 창립됐으며 미자립교회

와 해외 선교 사업 등을 지원해오고 있다. 

어떻게 죽어야 할까? 

물건을 쏟아 놓은 뒤 사람

들에게 이렇게 물었다.“이

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?”

사람들이 대답이 없으면 

스님은 이렇게 자답을 했

다.“이것은 도솔천에서 가

져온 것이고 이것은 내원

궁에서 가져온 것이다.”스

님이 도솔천이나 내원궁에

서 가져왔다고 하는 물건

은 대개 마른 똥부스러기 

같은 쓸모 없는 것이었다. 

스님은 또 당시로서는 드물

게 보는 일기예보관이었다. 

스님이 나막신을 신고 나온 

날은 틀림없이 비가 왔다.

반대로 아무리 장마가 지는 날이

라도 짚신을 신고 나오는 날에는 틀

림없이 날이 개었다. 그래서 사람들

은 스님의 신발을 보고 날이 흐리거

나 개일 것을 미리 알았다고 한다. 

화상은 이렇게 살다가 인연이 다하

자 악림사(嶽林寺) 근처 어느 곳에

서 가마니를 깔고 앉은 채 육신을 

버렸다.

사람들은 포대 화상이 바로 미륵

의 화신이라고 믿었다. 지금도 중국

의 절에서는 포대 화상의 모습을 그

림이나 등상(等像)으로 만들어 놓

고 이를 미륵보살이라고 존숭하고 

있다.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생사를 

초탈한 사람은 어떻게 살다가 죽는

지를 보았다. 생사해탈을 한 대자유

인의 모습은 이러하다. 그러나 이것

은 포대 화상의 경우다. 문제는 내 

앞에 죽음의 그림자가 닥치면 어떻

게 할 것인가? 

이제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해야 

한다.

-정대선사- 

<출처: 불교신문(www.ibulgyo.com)>

죽음을 생각하면 살아 있

다는 사실이 허무하고 언

젠가 닥쳐올 그 순간이 두

렵기 그지없다. 가끔‘죽어

도 좋다’고 호기를 부리는 

사람이 있지만 정말 목에 

칼이 들어와도 그렇게 말

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

될지는 의문이다. 죽음은 

모든 종교의 출발점이다. 

만약 인생에서 죽음이 없

었다면 이 세상에 종교가 

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.

모든 종교는 따지고 보면 

죽음이란 무엇인지를 해명하고 죽

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이며 죽

음은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를 위해 

존재한다.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종

교들이 내린 결론에 의하면 죽음이

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‘생명의 

최후’가 아니라는 것이 있어 죽은 

뒤에 심판을 받아 죄 지은 자는 지

옥으로 가고 하느님을 믿은 사람은 

천당으로 간다고 말한다. 그러므로 

죽음은 영생으로 향하는 관문이라

고 말한다.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

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

니다.

기실 인생의 모든 불행이 과욕과 

집착에서 생기는 것이라 할 때 죽음

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면 우리는 한

결 소박하고 착한 사람이 될 수 있

을 것이다. 출세를 위한 경쟁이나 용

서할 수 없는 증오 따위도 생기지 

않을 것이다. 죽음에 대해서도 그렇

다. 그것은 피할 수 없는 두려움이기

보다는 인연으로 돌아가는 순환의 

고리로서, 구름이 흩어지는 것과 같

다. 본래 실체가 없는 것이 흩어지는

데 두려울 것이 무엇이며 섭섭할 것

이 무엇이겠는가. 그래서 옛 선사들

은 죽음을 서서 고 앉아서 맞고 심

지어는 걸어가거나 솔방울을 따다

가 맞기도 했다. 이를 좌탈입망(坐

脫立亡)이라고 한다.

이와 같이 생사에 무애자재한 사

람으로는 당나라 때의 포대 화상이 

유명하다. 화상에 관한 기록이 남아 

있는 <傳燈錄> 27권에 따르면 화

상은 절강성 봉화현 출신으로 뚱뚱

한 몸집에 얼굴은 찌그러지고 배가 

축 늘어진 괴상한 모습을 하고 다녔

다고 한다. 이름은 계차(契此)라 했

으나 항상 지팡이 끝에 자루를 매

달고 다녔으므로 일반에서는 포대

화상이라 불렀다. 그런데 화상의 이 

자루 속에는 없는 것이 없었다. 마

을로 탁발을 나갔다가 마음에 드는 

것이 있으면 아무것이나 다 달라고 

해서 그것을 얻으면 자루 속에 넣고 

다녔다. 그러다가 누가 그것을 달라

고 하면 화상은 언제든지 꺼내 주었

다. 주는 대로 먹고 아무데서나 잠

을 잤다.

소유 관념에 찌든 사람들로서는 

이런 행적이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

기도 해서 스님이 출현하면 언제나 

사람들이 모여 들었다. 그러면 스님

은 거적때기를 깔아 놓고 자루 속의 

▲ 포대흠신(布袋欠伸) -긍재(兢齋) 김득신(金得臣, 1754-1822) 作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림=간송미술관 소장


